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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힘’을 아시나요?”

모든 일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되고, 바라는 것은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힘’이다. 아름다운가게는

이와 같이 ‘시간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 4시간이 모여 1,500시간이 되기까지 

무려 10년이란 시간 동안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해온

활동천사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아름다운가게의 자랑스러운 얼굴, 활동천사. 

그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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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미소를 

 내어주고 정성껏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그들을 감동시키는 봉사자들을 아쉬워합니다.” 

 - 마더테레사  



9

01

04        

05

02 03

34 %

2002 2006 20102004 2008 20122003 2007 20112005 2009 2013 2014

8 %
5 %

24 %

15 %

14 %
81.2 %

18.8 % 17%

28 %

37%37%%

117%17%

10 %

5%

0 %10 %0 %

2%

1%

28 %28 %28 %

55 %

17 %

13 %

9 %
6 %



10



11



12



13



14



15

60% 74%

64% 60% 55%
25%

73% 66%
40% 26%

36% 40% 45%
75%

27% 34%



16



17



18



19



20



아름다운가게 기증품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우리 아이의 첫 자전거, 외로울 때 힘이 되었던 책 등

물건의 크기나 모양이 모두 다른 것처럼

그 안에 담긴 이야기 역시,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지난 13년의 세월 동안 쌓인 수많은 이야기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있지만 

‘아름다운가게’라는 기억의 저장소에는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매일 아름다운가게로 앞으로 배달되는 

소중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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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봄, 참여연대 자원봉사자 주부 이 모 씨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쓰던 많은 물건이 버려질 처지에 놓인 것을 안타까워했다. 가족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던 주

방용품, 거실에 진열되어 있던 아기자기한 소품과 장식품, 아이의 성장과 함께 버려져야 할 처지에 놓인 4계절 

의류 등 그대로 버리기에는 아까운 세간들이 많았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집집이 이

민, 이사, 자녀의 성장 등으로 더는 사용하지 않지만, 충분히 재사용 가능한 물품들을 한데 모아 파는 장터를 

열면 어떨까?’ 아름다운가게의 태동이 된 ‘알뜰시장’의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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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딸이 나들이 갈 때마다 스스로 챙겨 입었던 티셔츠, 사진발 잘 받는다면서 엄마가 자주 입혔던 우리 아이 

드레스, 아름다운가게로 기증되는 물품에는 이렇게 제각각 추억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심한 훼손, 오

염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들이 있는데, 아름다운가게의 재활용 디자인 브랜드 ‘에코파티메아리’는 

이러한 옷들을 분해해서 새로운 캐릭터 인형 ‘릴라씨’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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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상하게도 릴라씨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일거리를 줘서 그럴까요?(웃음)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릴라씨가 

 좋아요. 오죽하면 휴대전화 메인 화면으로 

 저장까지 했을까요.”                                              

- 봉제 공동체 ‘여우솜씨’ 근로자 이야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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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천사님들의 기증품을 받으러 가는 업무는 날씨를 

가리지 않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멈추지 않는다. 칼바람이 부는 날씨

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한숨이 새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기증천사님의 애정이 듬뿍 담긴 메모를 

발견하는 순간, 그간 힘들었던 감정은 눈 녹듯 

사라진다. 그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비타민과 

다름없는 존재, 러브레터! 아름다운가게 초창기 

시절부터 2015년까지, 아름다운가게 수거 간사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러브레터를 전격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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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친구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존재를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가게는 좋은 친구들이 참 많다.

기쁜 일에 같이 즐거워하며

힘든 일에 어깨를 빌려주는 친구들이 있기에

아름다운가게는 오늘도 용기를 낼 수 있다.

언제 봐도 반갑고, 미소 짓게 되는

아름다운가게의 친구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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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이다

-빌드레이튼(아쇼카재단 창립자)  



아름다운가게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첫 번째 마중물은 

‘신뢰자산’이다 

– 이경숙 (‘산타와 그 적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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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 살, 첫 서울살이를 시작하며 아름다운가게를 알게 되었어요. 

    저렴한 가격에 세간을 구입하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을 했죠.”  

서울살이 몇핸가요 서울살이 몇핸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마음에 담고 살아가나요 

서울살이 십 년 세 번째 적금통장 해지 

어디 어디 살아보셨나요

봉천동 석관동 미아리 옥수동 

다니고 다니다 깨진 건 적금통장 

그리고 부부 금실

 - 뮤지컬 ‘빨래’ 수록곡  

놀라운가게

서서

언

마

놀라운가게의 박승제 · 이우형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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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02.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방법을 알려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이 인연을 앞으로도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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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07. 

  03. 

  04. 

  05. 



Q. 아름다운가게와의 첫 인연을 설명해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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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를 들어, 어떤 점이 아름다운가게와 비슷한지? 

Q. 락앤락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환경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던데. 

Q. 여러 단체 중, 아름다운가게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Q. 락앤락 사내에서 운영하는 환경캠페인도 있다던데. 

Q. ‘아름다운하루’는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데, 소감은?

Q. 락앤락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는 구매경쟁이 치열한데. 

* 락앤락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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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하루

Q. 기업의 CSR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Q. 마지막으로, 락앤락에게 아름다운가게란?



46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품질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취나물, 표고버섯을 물에 

불릴 때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더라고요. 

깔끔하게 손질도 잘 되고. 홍보만 잘 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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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그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워내는 게 

‘일배움터’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가게는 너무나 감사한 존재이죠. 저희 

시설에서 만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일하는 거요? 월급도 받고 저축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영화도 보고 화장품도 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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